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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합의 “먹구름”
노조, 3월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회사는 평화유지기간 주장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월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

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계속 교섭을 거부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3월14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노조와 금호타이어는 각각 3월15일 오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사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노조는 3월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3월24일경 이루어지게 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노조는 교섭 요구안으로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

을 제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노조가 통보서를 2차례 보내고 결렬을 선언했다”

며 “워크아웃 이전 평균임금의 40% 인상 등 요구안이 터무니없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맺은 평화유지 의

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10년 노사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상이 2012년 4월까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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